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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가변차로제’도입으로 날개를 달다
- LTE와 Wi-Fi 주파수대역을 묶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LTE-LAA기술’출원 최근 증가 -

자율주행 버스에 타면 홀로그램으로 표현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고,
도착한 경기장의 가상현실(VR) 체험존에서 경기 장면을 360도로 실시간
감상할 수 있다. 이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소개될 5G 시범
서비스들이다.
5G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 LTE에 비해 더욱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각광받는 기술이,
차로를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가변차로제와 같이 LTE 면허대역과
Wi-Fi 주파수가 포함된 비면허대역1)을 묶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주파수묶음(Carrier Aggregation) 기술이다.

< LTE를 비면허대역까지 확장시켜 데이터 전송하는 주파수묶음 기술2)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LTE 면허대역과 W i-Fi 주파수가 포함된
비면허대역을 묶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LTE-LAA(Licensed Assisted

Access) 기술[붙임 1 참조]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1) 산업용·과학용·의료용·가정용 기기, 기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2.4GHz와 5.7GHz의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대역과 개별 용도로 지정되거나 기술 기준만 만족하면 용도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용도 미지정 대
역(FACS: 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이 있다.

2)　https://www.qualcomm.com/invention/technologies/lte/l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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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년에 처음 등장한 LTE-LAA 기술은 2016년에는 다소 주춤
하였으나,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2017년에는 11월까지
14건이 출원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 [붙임 2 참조]

□ 기존 주파수묶음[붙임 3 참조] 기술은 LTE 이동통신에서 각각의
통신사가 갖고 있는 LTE 면허대역 주파수들만을 묶어 이전
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구현하였다. 하지만 다가올 5G
이동통신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만족시키기엔 부족하여
LTE 주파수와 새롭게 묶을 수 있는 주파수를 찾게 되었고, 이에 따라
통신 사업자들은 허락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주목하게 되었다.

ㅇ 이러한 흐름에 맞춰 최근 국내 통신 사업자가 시연한 LTE-LAA
기술은, LTE 주파수 20MHz 대역과 비면허대역인 Wi-Fi 주파수
60MHz 대역을 묶어 기존 LTE에 비해 약 10배 이상 빠른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인 1 Gbps를 달성하였다. [붙임 4 참조]

□ 14년 이후 출원된 LTE-LAA 기술의 출원인별 유형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전체 국내 출원의 80%를 차지하여 외국인(20%)에 비
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 출원 중에서는 중소기업
52%(17건), 대기업 30%(10건), 대학 연구기관 18%(6건)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외국인 출원의 경우 전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국내 통신 사업자 및 판매자 그리고 학계, 연구 기관
들이 5G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갖고 있는 LTE-LAA 기술에 대
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특허청 최봉묵 통신네트워크심사팀 과장은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2020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보다 앞선 평창올림픽
에서 소개될 5G 서비스들로 인해 5G 이동통신에 대한 사용자
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LTE-LAA 기술은 통신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비용 부담 없이 트래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특허
출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2국

통신네트워크심사팀 사무관 문해진(☎ 042-481-8199)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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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LTE-LAA(Licensed­Assisted Access) 기술

□ LTE-LAA는 LTE 면허대역을 anchor로 하여 면허대역과 비면허

대역을 묶는 기술로서 단말이 항상 면허대역으로 망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면허 대역은 CA 기술을 통해서만 활성화 될 뿐

단독으로 LTE 통신을 하지 않는다.

ㅇ LTE-LAA의 조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 시나리오 1 : 면허대역 매크로 셀(F1)과 비면허대역 스몰 셀(F3) 간의

CA

－ 시나리오 2 : 매크로 셀 없이 면허대역 스몰 셀(F2)과 비면허대역

스몰 셀(F3) 간의 CA

－ 시나리오 3 : 면허대역 매크로 셀 및 스몰 셀(F1)이 면허대역 스몰

셀(F1)과 비면허대역 스몰 셀(F3) 간의 CA

－ 시나리오 4: 매크로 셀(F1) 및 면허대역 스몰 셀(F2) 그리고 비면허

대역 스몰 셀(F3)과의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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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LTE-LAA 출원 현황(14년 ~17년 11월)2)

2) 출원 통계는 특허청 검색시스템을 이용[IPC 분야 및 키워드를 이용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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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주파수 묶음(Carrier Aggregation) 기술

□ 주파수묶음(Carrier Aggregation) 기술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하나로 묶어서 더 넓은 대역폭을 실현하는 기술로서 각 통신사가

갖고 있는 주파수를 합쳐 서로 다른 주파수대에 동시에 접속하여

최대속도로 이용하는 LTE-A의 핵심 기술이다.

ㅇ CA의 조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한 밴드 안에서 인접한 주
파수끼리 묶거나(Intra-band contiguous CA) 같은 밴드이지만 붙어
있지 않은 주파수끼리 묶는 경우(Intra-band non-contiguous CA) 또는
다른 밴드의 주파수끼리 묶는 경우(Inter-band CA)이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http://www.3gpp.org/technologies/keywords-acronyms/101-carrier-aggregation-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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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LTE-LAA 구현 사례 기사


